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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캠프에 참가한 부분의 사람들은 당뇨치

료를 위해 식사와 운동요법을 가장 중요시하고

있다고 말했다. 또 많은 참가자들이 경구혈당강

하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

등 치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 다.

캠프참가자들 중 당뇨합병증에 한 질문에는

50% 이상의 참가자들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

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. 뒤를 이어

당뇨병성 막망증이나 녹내장과 같은 안구 질환

이 온 사람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.

캠프기간 동안 공급된 당뇨뷔페에 해서도

부분의 참가자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했으며,

90% 이상의 참가자가 내년에도 참가할 의사가

있다고 밝혔다. 한편 올해 당뇨캠프에서 개선되

었으면 하는 점에 한 질문에 부분의 참가

자들이 비가 내려서이긴 하지만 운동시간이 많

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. 또한 조별

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늘려 서로 당뇨병에

참가자40% “식사요법교육이가장도움”

- 당뇨캠프설문조사-

당뇨치료에
식사와운동필수

충북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제 10회 성인당뇨캠프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으며 이중

당뇨병환자는 총 81명이었다. 그중 32명이 남성이었고 49명이 여성으로 올해는 여성 당뇨병환자의

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참가자들의 연령 를 살펴보면 70 이상이 19명이고 60

가 42명, 60세 이하는 20명으로 60세 이상 연령 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. 3박4일 간의 일정

을 마친 뒤 참가자들의 캠프에 한 소감을 들어봤다.

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나눌 수 있는 시간

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. 하지만

부분의 참가자들이 잘 짜여진 커리큘럼과 개

인에 맞춰 처방된 식단이 좋았다며 전체적으로

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. 참가자들의 부분은

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을 얻고 간다며 당뇨

캠프에 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

나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격려도 하며 친목을

다질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. 아울

러 당뇨전문 의료진들이 직접 교육해주고 질의

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의미있는 3박4

일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.

(이 설문조사는 제 10회 당뇨캠프에 참가한 108
명 중 당뇨병환자 총 81명 중 상으로 조사한
자료입니다.)

/신선경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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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｜의료진과함께하는제 10회성인당뇨캠프

체로만족…
내년에도참여할것

<월간당뇨> 또는 <당뇨소식>을 보고

참석

주변인의권유로오게됐다

우편으로받은당뇨캠프안내문보고

신문, 홈페이지등타매체를통해

기타

39%(30명)

22%(18명)

10%(8명)

18%(14명)

11%(11명)

당뇨캠프에 참석하게 된 계기?

몰랐다가 당뇨증상이 나타나 검사를

받아봤다

건강검진을통해알았다

다른질병의치료를받다가알게됨

기타

39%(30명)

28%(24명)

20%(15명)

13%(12명)

자신이 당뇨병이란 것을 알게 된 계기?

알고있었다

잘몰랐다

78%(63명)

22%(18명)

당화혈색소에 해 알고 있었나?

6% 이하

6.1~7%

7.1%~8%

8.1% 이상

20%(12명)  

50%(30명)

26%(16명) 

4%(2명)

마지막으로 실시한 당화혈색소 수치는?
(‘알고있었다’고 응답한 63명 중 60명만이 수치를 알려주었음)

양팀의식사요법교육

의료팀:  당뇨합병증

의료팀:  당뇨에관한기본내용

의료팀:  약물요법

간호팀

40%(33명)

21%(17명)

18%(14명)

11%(9명)

10%(8명)

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내용?

당뇨명의강연

조별활동, 만남의시간

운동활동

기타

52%(42명)

24%(20명)

21%(17명)

3%(2명)

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? 

식사지도를 받고있는 참가자

가장 도움이 되었던 양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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